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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Focusing on the disaster prevention function of apartment (multi-family housing of five stories and over), this study identifies the two phases in which apartments were located along the Han river, dominating the cityscape of Seoul. The first is the phase of urba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land development. Specifically, embankments as well as embankment roads were constructed to prevent external flooding caused by the river and then the flood-prone lowlands were converted into buildable lands through reclamation, which in turn extended to the residential development of the Gangnam area, south of the Han river, through land readjustment projects. The second is the phase of housing construction on the residential land. Since the residential areas of relatively low altitude along the river were still vulnerable to internal flooding, apartments, whose disaster prevention function is resulted from vertical accumulation of housing units, were built in place of single-family housing. For this purpose, the ‘apartment districts’ were designated in order to change the planned land use in the level of urban planning. In the level of architectural planning, moreover, the regulation of basement installation happened to lift the floor height of apartment housing units in the first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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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아파트가 한국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려 도시경관을 지배하게 된 현상에 대해서는 한국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그 독특성이 조명된 바 있다(발레리 줄레조, 2007; 전상인, 2009).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아파트가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양식으로 자리 잡게 된 수요와 공급 요인,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특히 공급 측면에서는 정부가 주택의 대량생산을 위해 토지·주택시장에 전략적으로 개입했던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특성에 주목해 왔다(Yoon, 1994; 최막중 외 2014; Kim and Choi, 2015). 아파트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수요의 경우 전통 주거양식과는 달리 주택의 수직적 집적에 따라 고층에 거주해야 하는 부담은 일찍이 1960년대 말부터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김태오·최막중, 2016), 무엇보다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강제된 아파트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이 집적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여 수요를 견인한 것으로 밝혀졌다(양희진, 2017). 나아가 도시계획의 관점에서는 아파트에 의한 고밀 주거개발이 ‘선형기반시설’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상·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데 기여했고(임혜연·최막중 2015, Lim and Choi, 2018), 역세권내 지하철 이용자의 집적을 통해 운영효율을 증대시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최막중 외, 2016) 도시기반시설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관점에서 한국의 아파트가 지니는 다양한 특성에 대한 학문적 이해의 폭이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아파트가 갖는 방재적 특성에 대해서는 고찰된 바가 전무하다. 특히 서울의 한강변에 늘어선 아파트들은 언필칭 ‘아파트 공화국’의 도시경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지만, 정작 이 아파트들은 풍수해에 취약한 한국의 기후특성상 한강변 저지대 의 침수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 수단으로 상습침수지역을 아파트지구로 지정하여 입지하게 된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실상 아파트는 주택의 수직적 집적을 통해 지상부를 제외한 모든 주택의 거실바닥 높이를 구조적으로 높임으로써 침수위험에 노출되는 주택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택유형으로, 매우 간단하지만 본질적인 방재계획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아파트의 방재효과에 새롭게 주목하여 한강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 이유와 그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도시계획 차원에서 한강변 저지대의 토지이용을 제도적으로 강제한 아파트지구가 핵심적인 분석대상이 되며, 추가적으로 아파트 1층의 바닥높이를 올리는데 기여한 건축계획 요소도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사실을 밝혀내는 역사적 고찰의 특성상 연구방법은 기존의 연구물, 간행물을 비롯하여 신문기사 검색 등을 통한 문헌조사가 기본을 이루며, 관련 내용을 보다 폭넓고 심층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관계자와의 인터뷰, 그리고 이상의 문헌 및 구술 기록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도면분석, 현장조사 등의 실증분석를 병행하였다.

      이후 제Ⅱ장에서는 침수에 대응하는 방재계획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Ⅲ장에서 한강변 저지대의 침수, 방재대책, 그리고 이에 따른 도시개발의 역사적 과정을 고찰한다. 제Ⅳ장은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아파트의 방재 특성을 이론적으로 조명한 다음 한강변 저지대의 아파트 입지 요인을 도시계획의 토지이용 측면에서 아파트지구의 지정 및 건축계획적 보완조치로 나누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결론과 함께 시사점을 도출한다.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침수대응 방재계획
        풍수해는 한국의 자연재해 피해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1 ). 침수의 유형은 홍수 발생원에 따라 외수와 내수에 의한 침수로 구분할 수 있다(신상영, 2015). 외수침수는 하천이 범람하여 일으키는 것으로, 하천제방의 설계기준을 넘는 강우가 발생하면 하천수가 제방을 넘어 제내지가 침수되는 현상을 말한다. 내수침수는 도시내 배수체계의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로 인해 저지대가 침수되는 현상으로, 하천의 외수위 상승으로 저지대에서의 배수가 곤란하거나 역류하게 되는 상황에서 빗물(노면수)이 도시내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흘러들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홍수’란 도시화의 진전으로 불투수층이 증가함에 따라 첨두홍수량 증가, 홍수 도달시간 감소, 내수배제의 불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홍수를 의미한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26). 서울의 경우 도시개발이 강남지역으로 확산되기 전까지는 한강의 범람으로 인한 외수침수가 주를 이루었지만, 강남에 주거지가 조성된 이후에는 내수침수가 더욱 빈번히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방재계획 요소는 크게 토지이용, 건축, 기반시설의 범주로 나누어지는데,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지역별 재해위험과 취약도에 따른 용도시설 배치와 완충공간 조성, 건축 측면에서는 급경사지에서의 건축규모 제한, 지하층 등 예상 침수위 이하의 공간에 대한 거실용도 제한, 대지의 지반고를 침수위 이상으로 높이는 지반개량, 1층 바닥을 침수위 이상에 위치시키기 위한 고상식 건축구조(필로티, piloti), 기반시설 측면에서는 도로·공원·녹지·광장 등에 빗물 침투 및 저류 기능 부여 등의 요소가 고려될 수 있다(국토연구원, 2015:229-231; 신상영, 2015).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과 건축의 범주에 해당하는 방재계획 요소로서 구체적으로 표고에 따른 재해위험을 고려한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배치, 1층 바닥의 높이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건축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제도적 차원에서 한국의 법정 방재계획은 1967년에 제정된 ‘풍수해대책법’에서 시작되었고, 이에 의거하여 1977년부터 매 5년마다 ‘방재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왔다. 이후 1995년에 가뭄과 지진이 재해에 추가되면서 ‘자연재해대책법’으로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0년에는 그 규칙으로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 마련되어 토지이용(제14조), 단지조성(제15조), 건축물(제17조) 등 각 부문별로 홍수에의 대처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2000년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방재지구’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및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로 정의된다(도시계획법 제3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 방재지구 안에서는 조례에 따라 재해예방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시행령 제75조), 이와 함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건축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거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83조∽제85조). 이에 따라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서도 2008년에 방재지구내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나(제50조),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기준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건축법’에서도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1조), 공공기관의 건축물은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해 1층 전체에 필로티 구조를 의무화하는 규정(제49조)을 두고 있다.

      

      
        2. 선행연구
        도시계획 차원에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재계획 요소를 다룬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고규태·이원영(2012)은 내수침수에 의한 저지대의 홍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도시계획기법으로 하수관거와 빗물펌프장의 시설용량 증대와 같은 방재시설의 확충은 한계가 있으므로, 투수성 포장으로 투수면적을 확대하여 첨두유출량을 줄이고 공원 등의 저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김근영(2005)은 도시홍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해저감형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의 비구조적 요소로서 제도적 차원에서 방재계획과 도시계획 관련 법·제도간 연계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서울의 도시개발 및 재해 특성과 관련해서는 최충익(2013)이 통시적 관점에서 서울의 재난·재해의 발생 특성을 시기별로 고찰한 바 있다. 관련하여 특히 장경석(2006)은 60∽80년대 한강변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된 원인을 강변도로 건설, 공유수면매립사업,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아파트지구와 같은 개발사업 및 토지이용제도에서 찾은 바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분석될 내용을 구성한다.

      

    

    

  
    
      Ⅲ. 한강변 침수와 도시개발
      
        1. 한강변 저지대 침수 
        여의도, 용산, 반포·잠원, 신사·압구정, 잠실, 뚝섬·광나루 일대 등을 아우르는 한강변은 원래 홍수 때면 물에 잠기고 갈수기에는 백사장이 되는 상습침수지역으로(손정목, 2003:293), 한강 범람으로 인한 외수침수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온 재해였다. 1920년 물난리로 수해상습지역인 마포, 이촌동, 뚝섬 일대가 완전 침수되어 전가옥이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은 “대홍수로 경성시내 침수가옥이 2천여호에 달하고 … 이촌동이 가장 참담한 피해를 입었다”는 언론보도1)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25년 ‘을축년 대홍수’에서도 제방의 여러 지점이 유실, 붕괴되어 용산 일대를 흙탕물 바다로 만들었고, 동부이촌동, 용산역, 뚝섬 일대는 침수로 전가옥이 전멸되었다고 한다(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5: 821). 그림 1은 1927년에 작성된 서울의 한강 범람도로, 한강변을 따라 제방이 무너진 곳, 유실되거나 무너진(倒壞) 가옥이 많은 곳, 가옥의 2/3이상, 1/3이상이 각각 침수된 곳을 표시하고 있다.

        
          
          

          Figure 1. 
				
          

          
            Flooding Map of Han River in Seoul 
          
          

          

        

        광복과 한국전쟁 이후 1960∽70년대에도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한강은 홍수를 일으켜 한강변의 저지대가 침수되는 현상이 되풀이되었는데, 이는 모두 제방 배후의 지반고가 계획수면보다 낮게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서울특별시편찬위원회, 1985: 811). 1970년과 71년 언론보도에 따르면2) 서울 시내이면서도 장마만 지면 한강이나 하천의 물이 넘쳐 드는 상습침수지역은 34군데로 당시 종로구의 5배가 넘는 면적이었다고 한다. 이 중 난지도, 잠원, 잠실, 풍납 지역은 장마로 물이 불면 침수가 되어 외부와 완전히 고립되는 곳, 그리고 흑석, 반포, 암사 지역은 제방을 제대로 쌓지 않아 한강물이 넘쳐 들어 외수침수가 되는 곳으로 각각 지목되었다.

      

      
        2. 한강변 도시개발과 방재대책
        
          1) 제방 축조 및 제방도로 건설 
          한강변의 만성적인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대적인 제방을 축조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23년으로, 이 때 이촌동 일대에 쌓은 제방이 ‘을축년 대홍수’로 유실되어 1927∽1938년에 다시 축조한 제방이 1960년대 전반기까지 한강 범람으로 인한 홍수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이덕수, 2016:59-8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3: 39-40). 이후 단순 제방의 기능을 넘어 제방도로이자 자동차전용도로의 기능을 하는 강남4로(현 노들로)가 1967년 준공된데 이어, 1968∽1970년 한강 치수사업으로 진행된 제1차 한강종합개발3)을 통해 한강 양안의 강변제방도로(현 강변북로 포함) 및 여의도 윤중제와 제방도로가 건설되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기존의 제방과 새로 생긴 강변제방도로 사이의 빈 공간을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새로운 택지로 조성할 수 기회가 생겨났다는 점이다(서울특별시, 2015). 이는 홍수 방지와 택지 개발의 동시 추구라는 의미를 갖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로 당시 언론보도4)는 “동작동 국립묘지 정문 앞에서 압구정동의 제3한강교 사이를 잇는 강변5로가 완공됨으로써 한강변의 사당동, 압구정동 등의 상습침수지대가 영원히 물의 피해를 입지 않을 1급주택지로 변하게 되고, 앞으로 신시가지로 모습을 드러낼 영동지구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 한강둑을 겸한 이 길은 한강물의 침수를 막아주며, 강남의 방대한 땅이 침수지구란 이름에서 벗어나 훌륭한 택지로 탈바꿈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 공유수면매립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은 1961년에 제정된 ‘공유수면관리법’과 1962년에 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는데, 이 두 법은 2010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다. 공유수면매립사업의 효시는 1962년부터 허가를 받아 추진되었던 동부이촌동 및 서빙고지구로, 이후 사업은 1968년 여의도지구, 1969년 압구정지구, 1970년 반포지구, 1971년 잠실지구, 1978년 구의지구로 이어졌다(이덕수, 2016:148-201). 공유수면매립사업 역시 지반고를 홍수위보다 높게 돋우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침수 방수와 택지 조성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부이촌동 및 서빙고지구의 경우 매립 전 평균 표고는 6.5m였으나, 매립 후에는 홍수위보다 약 1m 높은 15.5m로 상승하였다(이덕수, 2016:152). 잠실지구 또한 매립 전 표고가 약 9~13.5m였지만, 매립을 통해 평균 약 14m로 돋우는 것으로 계획되었다.5)

          그럼에도 잠실지구의 공유수면매립사업은 모래의 퇴적으로 생긴 하중도(잠실도)를 육지화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한강이 범람하면 유수지 기능을 하던 남쪽의 물길을 막아 결과적으로 한강 수위를 상승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반고를 올리는 작업만으로는 완전하게 침수에 대응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6) 저지대를 택지로 조성할 때 잠실지구처럼 도시개발로 인한 저류감소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침수 피해를 막기 어려운데(서규우 외, 1997), 이러한 점에서 잠실지구뿐만 아니라 서빙고지구의 매립 등으로 인해 강폭이 줄어들어 한강의 평균 수위가 높아졌다는 우려도 있었다.7)

        

        
          3) 토지구획정리사업 
          제방 축조와 제방도로 건설,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이루어진 공유수면매립사업은 한강변 저지대를 외수침수로부터 안전하게 만들어 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기회는 최종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실현되었는데, 경부고속도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1968년부터 반포동과 잠원동 일대에 영동제1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고 강북의 한강변 저지대에서도 성산지구, 서교지구, 김포지구 및 뚝섬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본격적인 강남개발을 위해 압구정동을 포함하는 영동제2지구와 잠실지구를 비롯하여 암사지구 등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고, 이를 통해 영동지구8) 전체가 주택지로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진 후에도 한강변 저지대는 여전히 내수침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반포·잠원지역의 경우 우기에는 인근의 고지대에 위치했던 초등학교가 임시대피소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40주년 역사서 발간위원회, 이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으로 약함, 2015:137). 특히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당시 언론보도9)는 “서울시는 지난 60년 이후 서울 근교의 경기도 일부를 서울시에 편입시켜 방대한 구획정리사업을 벌여 이곳에 시민들을 이주시켰으나, 지난번 홍수 때 그 대부분이 침수되는 허점이 드러났다. 서울시가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벌여온 구획정리지구 중 한강변 12개 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물에 잠기고 만 것이다. 이들 대부분이 저지대로 제방을 쌓아 한강의 범람에만 대비했을 뿐 내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배수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은데 큰 원인이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상에서 제방 축조와 제방도로 건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이 외수침수에 대응하는 방재수단으로 기능하여 한강변 저지대의 개발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 서울의 도시개발이 강남지역 전체로 확장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강남개발로 이어질 수 있었던 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강남개발의 효시가 되었던 영동지구를 비롯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조성되었던 주택지는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을 짓기 위한 용도였다는 사실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특징짓는 환지(換地)는 토지소유자별로 필지를 재배분하는 과정으로, 개별 필지 단위로 건축행위가 가능한 단독주택용지가 환지처분의 기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공동주택용지로의 ‘집단환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대체, 통합하여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의해 2003년에 이르러서야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구(舊)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제6항).10)

          그렇다면 단독주택지로 조성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어떻게 해서 아파트가 대거 입지하게 되었느냐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본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질문에 해당한다. 이는 곧 한강변 저지대가 주거지로 개발된 것은 광역적 차원에서 서울의 도시개발 과정의 일환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그렇게 조성된 주거지에 건축되어야 할 주택이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이어야 하는지는 주택유형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심층적으로 답을 구하도록 한다.

        

      

    

    

  
    
      Ⅳ. 방재계획 요소로서 아파트
      
        1. 이론적 준거
        한국에서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정의되고 있듯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아파트의 특성은 김태오·최막중(2016)이 명시한 바와 같이 ‘주택의 수직적 집적’으로 대표된다. 따라서 방재계획의 측면에서 단독주택과 아파트라는 주택유형의 차이는 동일한 지반고를 기준으로 아파트를 구성하는 단위 주택들의 해발고도가 단독주택에 비해 높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파트는 주택의 수직적 집적을 통해 지표면 또는 지반면(ground level)에 접한 1층의 주택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주택들의 의 해발고도를 높여 침수위험에 노출되는 주택의 호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택유형으로, 이러한 아파트의 방재적 특성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중력의 원리에 의거한,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재의 원칙에 기인한 것이다.

        아파트의 방재효과는 특히 한강변 저지대와 같은 상습침수지역을 주거지로 개발한 경우에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서울시가 이러한 효과를 인지한 것은 1970년대로, 1972년 홍수로 인해 침수되었던 장안평 일대에 대한 항구적 방재대책으로 1976년부터 침수가옥을 모두 철거하고 대신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다(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6:692).

        구체적으로 아파트의 방재원리는 그림 2를 통해 직관적으로 예시될 수 있는데, 음영으로 처리된 주택은 침수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동일한 호수의 주택을 단독주택으로만 건축하는 경우 모든 주택이 지표면에 위치하여 수해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주택에 대해 침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그림 2의 (a)). 이에 비해 동일한 호수의 주택을 모두 수직적으로 집적시켜 아파트로 건축하면 지표면에 접한 1층 주택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주택은 침수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1층에 위치한 주택에 대해서만 건축계획 차원에서 바닥의 높이를 올리거나 필로티 구조를 채택하는 등의 추가적인 방재조치만 취하면 된다(그림 2의 (b)). 따라서 아파트가 실제 방재계획 요소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의 토지이용 측면에서 단독주택용지를 아파트용지로 전환하고, 보완적으로 건축계획 차원에서 아파트의 1층에 대해 침수대책을 마련하는 두 단계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후에서는 이 두 가지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 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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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aster prevention effect of apartment compared to single-family housing
          
          

          

        

      

      
        2. 도시계획 차원의 토지이용: 아파트지구
        
          1) 문헌 및 구술 기록
          도시계획 차원에서 아파트가 방재계획 요소로 활용될 수 있었던 기제는 아파트지구라는 용도지구였다. 1976년 초에 도입된 아파트지구는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을 목적으로 했던(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 한국만의 독특한 용도지구로, Sonn and Shin(2014)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발전국가의 주택의 대량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중의 하나였다. 아파트지구는 2003년에 폐지되었지만, 경과규정을 통해 아직까지 유효한 토지이용 관리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아파트지구는 총 14개소에 이르며 대부분 1976년에 지정되었는데, 여의도, 원효, 이촌, 서빙고, 반포, 압구정, 잠실지구 등 상당 부분 한강변 저습지를 따라 분포되어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그림 3). 특히 강남개발을 선도한 영동지구에는 전체 면적의 1/4에 달하는 7,794천m2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집중되어 있다.

          
            
            

            Figure 3. 
				
            

            
              Apartment District
            
            

            

          

          강남개발 당시 아파트지구가 방재계획의 일환으로 지정되었다는 문헌상의 기록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2015:154-156)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발췌,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아파트지구가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이유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홍수 때 침수 우려가 있는 반포 저지대에 대해 3층 이상의 주택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주는 건축허가 지침을 운용해 왔는데, 이는 홍수로 침수되었을 때 3층 이상으로 대피하여 인명피해만이라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조치였다. 그런데 이러한 건축 규제로 인해 오히려 주택이 건립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이를 해결하고자 아예 민간사업자들로 하여금 고층아파트를 짓도록 하기 위해 도시계획상 아파트지구를 신설, 지정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두 번째로 아파트지구가 한강변 저지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지정된 까닭에 대해서는 “반포 저습지만 아파트지구로 지정되면 그 지정 이유가 저지대이기 때문이라고 하여 시민들이 주거지로 선호하지 않을 것이 우려되어 영동지구내 침수되지 않는 고지대도 함께 지정해서 저습지라는 생각을 없애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세 번째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단독주택지에 아파트지구를 지정하여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만든 방법에 대해 “당시 영동지구에 환지되어 있던 필지들은 규모가 작고 개별 필지들을 모두 연결하는 세(細)도로가 많아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필지구조였기 때문에 아파트지구를 지정하여 용지 매수를 통해 필지를 합병했고, 특히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용지 매수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크기의 면적을 확보하면 재환지(再換地)해서 아파트 부지를 마련하고 세도로는 따로 모아 학교용지나 공원 또는 체비지로 확보하도록 했기에 재환지가 핵심적인 기법이었던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1975∽76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으로 아파트지구를 기획에서부터 지정까지 총괄했던 김병린 선생님이 기술한 것으로, 관련 내용을 재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김병린 선생님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2017년 1월 25일 13시부터 17까지 김병린 선생님 자택에서 이루어졌는데, 아파트지구를 한강변 상습침수지역에 지정하게 된 계기와 이 외에 다른 지역에도 지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구술해 주신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홍수 때마다 침수가 되는 지역들은 … 제방으로 막아놓아 강물이 넘어오지는 못하지만 내륙의 고지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로 제방 안에서 침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당시 구획정리사업은 해주었지만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 곳들이 있었다. 여의도와 반포가 대표적인 곳들이었는데, 서울시 내부적으로 여의도쪽은 5층 이상, 반포쪽은 3층 이상으로 지어야 허가를 내주는 규정을 비밀문서화 해놓았었다. … 그때까지만 해도 현재 반포아파트지구가 있는 지역에는 내부규정에 의해 단 한건의 건축허가도 내주지 않았는데, 비밀리에 실행되었던 서울시의 내부규정을 양성화시키고자 ‘아파트지구’라는 용도지구를 생각해 내게 되었다. … (그런데) 한강변에만 아파트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사람들이 침수지역에만 아파트지구를 지정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봐 내륙에도 곳곳에 지정하기 시작하여 오늘날과 같은 분포를 이루게 된 것이다.”

        

        
          2) 표고분석
          이상의 문헌 및 구술 기록을 종합하면 강남개발 과정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지정되었던 아파트지구는 침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단독주택지보다 표고가 낮은 한강변 저지대에 지정된 특징을 갖는다.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단독주택지와 아파트지구 사이의 표고를 비교해 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강남개발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영동제1, 제2지구 및 잠실지구)의 단독주택지와 아파트지구가 연접해 있는 반포, 압구정, 잠실 지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단독주택지는 그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 아파트지구에 인접한 지역만을 비교대상으로 한정하고 지형적 특성이나 도로 등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반포 아파트지구의 경우 그림 4의 (a)에서와 같이 영동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중 반포천을 포함하여 아파트지구와 바로 인접해 있는 단독주택지만을 비교대상으로 설정하였는데, 그 남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형이 높아 제외하였다. 압구정 아파트지구의 경우에는 인접한 영동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중 신사역에서 영동대교 남단교차로까지의 도산대로 북쪽에 위치한 단독주택지만을 비교대상으로 설정하였다(그림 4의 (b)). 잠실 아파트지구의 경우 성내천 동쪽으로까지 이어진 아파트지구는 분석범위에서 제외하고, 잠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중 비교대상 단독주택지를 아파트지구와 바로 인접한 가구(街區)들만으로 구성하였다(그림 4의 (c)).

          
            
            

            Figure 4. 
				
            

            
              Scope of elevation analysis
            
            

            

          

          본 연구의 취지상 표고분석은 아파트지구가 지정된 1970년대 중반 즈음의 지적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추적가능한 가장 오래된 지적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1999년에 제작한 것으로 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1999년 지적도의 등고선을 이용하여 GIS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대상 아파트지구와 비교대상 단독주택지의 평균 표고를 산정, 비교한 결과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세 개 지구에서 모두 아파트지구의 평균 표고가 인접 단독주택지의 평균 표고보다 낮고 그 차이는 t검정 결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지구가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저지대에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The result of elevation analysis
            
            

          

          
            
              
                	
                	아파트지구a)
                	단독주택지b)
                	A-B
                	t값
t-value
                	p값
p-value
              

              
                	측정점개수1)
                	평균2)(A)
                	표준편차3)
                	측정점개수1)
                	평균2)(B)
                	표준편차3)
              

            
            
              	반포
Banpo
              	13,803
              	13.34m
              	2.58
              	7,263
              	18.73m
              	7.87
              	
                -5.39m
              
              	-74.88
              	0.000
            

            
              	압구정
Apgujeong
              	5,448
              	19.29m
              	3.72
              	8,905
              	21.82m
              	6.15
              	
                -2.53m
              
              	-29.24
              	0.000
            

            
              	잠실
Jamsil
              	10,550
              	14.79m
              	1.54
              	10,513
              	14.97m
              	1.13
              	
                -0.18m
              
              	-41.89
              	0.000
            

          

          
            
              a) Apartment district
            

            
              b) Single-family housing district
            

            
              1) number of observation points
            

            
              2) average
            

            
              3) standard deviation
            

          

          

          구체적으로 앞서 문헌 및 구술 기록에서 적시되었던 반포의 경우 아파트지구의 평균 표고(13.34m)는 단독주택지(18.73m)보다 약 5.39m만큼 낮아, 표고차가 가장 큰 특성을 보이고 있다. 압구정의 경우에는 아파트지구의 평균 표고(19.29m)가 단독주택지(21.82m)보다 약 2.53m 낮다. 이에 비해 잠실의 경우 아파트지구의 평균 표고(14.79m)는 단독주택지(14.97m)보다 약 0.18m 낮아 표고차가 가장 작은데, 이는 아파트지구가 하중도(잠실도)를 육지화했던 공유수면매립사업지를 포함하고,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 고립되어버린 물길인 석촌호수 주변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서 두 지역이 함께 지반을 다졌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그런데 앞서 공유수면매립사업 후의 잠실지구 평균 표고가 14m로 계획되었다는 기록과 아파트지구의 평균 표고로 산정된 14.79m를 비교하면, 공유수면 매립과 아파트지구 지정 이후 1999년까지 추가적인 성토 등을 통해 아파트지구의 지반고가 약 0.79m 상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표고분석이 1970년대 중반의 지적도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면 아파트지구와 단독주택지의 표고차는 더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건축계획적 보완
        이상 방재계획의 측면에서 단독주택용지를 아파트용지로 대체하는 토지이용의 전환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아파트지구를 도입하여 구현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앞서 그림 2를 통해 설명하였듯이 여전히 침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파트의 1층에 대해 건축계획 차원에서 어떠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명시적으로 아파트 1층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별도의 방재조치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주목할 것은 당초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파트 1층의 침수 예방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건축계획적 요소가 있었는데, 지하층 설치의무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건축법상 지하층 설치의무 규정은 1970년 당시 남북간 군사적 긴장관계를 반영하여 공습에 대비한 방공호, 대피소의 개념으로 도입되었는데(구 건축법 제22조의3),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등에서 지상층의 연면적이 200m2이상이 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1/10(추후 1/15)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해야 하고, 지하층 면적의 합계가 1,000m2이상일 때에는 지하 각층으로부터 외부로 연결하는 직통피난계단을 1개소이상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의무화되었다(구 건축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항). 또한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하여 1991년 아파트에 대한 별도의 건축기준으로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층은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지만, 동시에 구매시설·생활시설·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거나 주민 공동시설(주민운동시설·도서실·입주자집회소·공동작업장,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주민봉사활동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건축법상 지하층 설치의무 규정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1999년 폐지되었지만, 지하층은 높이의 1/3∽1/2를 채광, 환기 등을 위한 창을 설치할 수 있을 만큼 지표면 위로 노출될 수 있었기에 그동안 이 규정은 자연스럽게 아파트 1층 바닥의 표고를 높여 침수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문제는 지하층 설치의무 규정이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1층의 침수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차별적인 효과인데, 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는 연면적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지하층의 면적이 연면적의 1/10(1/15)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에서 10층(15층) 아파트의 경우 주동(柱棟)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면적을 모두 지하층으로 설치하게 되어 주동 전체를 들어 올리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비용을 추가적으로 수반하는 지하층의 면적을 늘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1층 주택의 경우 바닥면적의 1/10(1/15), 2층 주택의 경우 1/20(1/30)만 지하층으로 설치하면 되므로 주택 전체를 들어 올리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는 이와 반대되는 현상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기왕 건축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한다면 아예 지하층의 면적을 늘려 주거용으로 세를 놓거나 구분소유권을 양도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는 불법이지만 준공후 지하층을 무단 용도변경하는 사례는 당시 보편화되어 있어 결국 이를 양성화하기에 이르렀는데11), 이와 같이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단독주택은 침수위험에 더욱 취약한 주택유형이 되어 버렸다. 이에 비해 지하층이 주민들의 공용공간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에서는 이를 주거용으로 특정하여 불법 개조하기란 불가능하므로, 지하층 설치로 인해 오히려 재해위험이 증가하는 부작용은 발생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은 지하층의 설치가 아파트의 1층 바닥높이를 올리는 효과를 발휘했는지의 여부로, 이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2017년 1월 한강변 아파트지구내 아파트단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여의도 지구의 14개 단지, 반포 지구의 37개 단지, 압구정 지구의 20개 단지, 잠실 지구의 10개 단지, 원효 지구의 2개 단지, 이촌 지구의 9개 단지, 서빙고 지구의 24개 단지의 총 116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동일한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경사가 없는 평평한 대지에 입지한 주동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1층이 필로티로 되어 있거나 저층부에 상가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지표면과 1층 바닥높이의 차이는 계단의 개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외부계단과 내부계단을 모두 포함하였다. 외부계단이란 지표면에서부터 아파트 주동의 현관까지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계단을 말하며, 내부계단은 주동의 현관을 진입한 후 엘리베이터 또는 1층의 주호에 들어가기 위해 올라야 하는 계단을 말한다. 계단 1개의 단을 약 170mm로 계산하여 내·외부계단의 총 높이를 산정하였다.

        현장조사 결과는 표 2에 요약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단의 개수는 평균 5.71개로 산정되어 지하층 설치로 인해 아파트 1층의 바닥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약 1m 가깝게(971mm) 올라가게 된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지구별로는 압구정 지구(7.21계단, 1,226mm), 여의도 지구(7.06계단, 1,200mm), 원효 지구(7.00계단, 1,190mm)가 상대적으로 높이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반포 지구(5.41계단, 920mm), 잠실 지구(5.11계단, 869mm), 서빙고 지구(4.92계단, 836mm), 이촌 지구(4.05계단, 689mm)가 상대적으로 작은 높이차를 보였다.

        
          Table 2. 
				
          

          
            Field survey result of the height difference between ground and first floor level
          
          

        

        
          
            
              	Classification
              	단지수a)
              	평균계단수b)
              	높이c)(mm)
            

          
          
            	계 Total
            	116
            	5.71 
            	 970.7
          

          
            	아파트
지구1)
            	여의도
Yeouido
            	14
            	7.06 
            	1,200.2 
          

          
            	반포
Banpo
            	37
            	5.41 
            	 919.7 
          

          
            	압구정
Apgujeong 
            	20
            	7.21 
            	1,225.7 
          

          
            	잠실
Jamsil
            	10
            	5.11 
            	 868.7 
          

          
            	원효
Wonhyo
            	2
            	7.00 
            	1,190.0 
          

          
            	이촌
 Ichon
            	9
            	4.05 
            	 688.5 
          

          
            	서빙고
Seobinggo
            	24
            	4.92 
            	 836.4 
          

          
            	준공
시기2)
            	70년대
70’s
            	51
            	6.90 
            	1,173.0 
          

          
            	80년대
80’s
            	31
            	6.43 
            	1,093.1 
          

          
            	90년대
90’s
            	17
            	4.19 
            	 712.3 
          

          
            	2000년대
00’s
            	16
            	3.48 
            	 591.6 
          

        

        
          
            a) number of apartment complexes
          

          
            b) average number of stairs
          

          
            c) height
          

          
            1) apartment district
          

          
            2) time of construction
          

        

        

        보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아파트단지의 준공시기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오래전에 조성된 단지일수록 높이차가 크다는 사실이다. 특히 본 연구의 관심이 되는 시기인 1970년대와 80년대에 준공된 아파트단지들의 높이차는 각각 평균 6.90계단(1,173mm)과 6.43계단(1,093mm)으로, 한강변 아파트지구 지정 후 아파트 건축이 대거 이어지던 시기에 지하층 설치의무 규정에 의한 1층 바닥높이의 제고 효과는 1m가 넘을 만큼 컸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90년대에 평균 높이차는 4.19계단(712mm), 2000년대는 3.48계단(592mm)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그 효과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의 도시경관을 지배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그동안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고도 고유한 한국적 특성들이 밝혀져 왔으나, 한국의 아파트가 갖고 있는 방재적 특성에 대해서는 학계의 관심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특히 한국의 도시경관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그 주요 형성원인을 한강변 저지대의 침수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방재계획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한강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 역사적 과정을 추적한 결과, 아파트의 입지는 크게 두 단계에 걸쳐 실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수해 방지를 위한 방재시설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상습침수지역을 택지로 전환하는 단계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강의 범람에 따른 외수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재대책으로 제방을 축조하거나 제방도로를 건설하고, 이와 연계하여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지반고를 홍수위보다 높여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만든 다음, 이를 기반으로 강남지역 전체로 도시개발을 확장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주거지를 조성하는 과정으로 세분된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여 새로이 조성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단계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조성된 단독주택지도 여전히 내수침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재 차원에서 주택의 수직적 집적을 통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아파트를 단독주택 대신 입지시켰던 과정이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아파트지구를 지정하여 단독주택용지를 아파트용지로 전환하는 토지이용 변화를 강제하였고, 추가적으로 건축계획 차원에서는 당초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하층 설치의무 규정이 아파트 1층의 바닥높이를 올리는 방재효과가 단독주택의 경우에 비해 유효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재계획 요소로서 아파트의 특성을 조명함으로써 저지대의 침수에 대응하기 위한 방재계획이 한강변에 아파트를 입지시킨 주요 요인임을 규명하였다. 그럼에도 한강변 아파트가 방재계획의 측면에서만 형성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발전국가의 대량의 주택공급을 위한 기제로 작동하였기 때문임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한강변 아파트지구의 경우는 당시 안보상의 이유 등으로 강북인구를 강남으로 이전시키는데 민간자본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데, “1975년초 대통령이 서울시 연두 순시에서 강북인구의 강남 이전을 지시한 후 … (건축규제로 주택이 건립되지 않고 있던 반포 지구를 비롯하여) 강남의 영동에 대규모 아파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강북인구를 강남으로 유입시키는 가장 확실한 정책으로 … 아파트지구내 들어선 대규모 민간 아파트단지야말로 강북인구의 강남 이전의 결정판”이라고 평가될 정도이기 때문이다(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2015:146, 154-157).

      한편 방재계획 요소로서 아파트와는 반대가 되는 경우로서, 앞서 1972년 홍수로 장안평 일대의 침수가옥을 철거하고 아파트단지를 조성했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홍수로 침수된 저지대와 산사태가 일어난 고지대의 피해가옥은 대개가 무허가 불량건물이었기 때문에 수해상습지역의 불량건물을 철거하고 집단 이주시켰다는 사실(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6:692)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허가 정착지(squatter settlement)가 주로 산지·구릉지(고지대)와 하천부지(저지대)의 국공유지에 분포하여 풍수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곳은 방재계획의 관점에서 기반시설의 정비 가능성 등을 토대로 현지개량과 철거재개발 등의 대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기반시설의 정비가 가능한 곳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방재지구로 지정하여 새로운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대신 하수관거나 오·우수관거를 확충하고 저류시설을 확보하는 등 방재를 우선시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기반시설의 정비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필지구조를 갖고 있는 곳은 아파트로의 재개발을 포함한 토지이용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절·성토량 및 경사지와 옹벽 최소화, 건축규모 제한, 불투수면적 최소화 등을 통한 방재계획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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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주1. 동아일보, 1920.8.3·4, ‘참혹한 경성의 대홍수와 목불인견의 참상’.
      

      
        주2. 경향신문, 1970.6.3. ‘해마다 되풀이되는 여름철 환부 물난리(하)’, 경향신문, 1971.2.8. ‘서울새살림71 <12> 물난리 해결(하)’.
      

      
        주3. 이에 비해 1982∽1986년 제2차 한강종합개발사업은 저수로 정비, 취수원 및 상하수도 시설 확충, 올림픽대로 건설과 한강공원 조성 등을 통한 환경정비에 상대적으로 주력하였음(서울특별시, 2015:28).
      

      
        주4. 경향신문, 1971.7.23. ‘개통 앞둔 강변5로’.
      

      
        주5. 경향신문, 1971.2.17. ‘강남에 펼쳐지는 제2의 도심’.
      

      
        주6. 동아일보, 1972.8.21. ‘폭우.. 한강치수 강타, 위험수위 돌파서 본 재해의 원근’.
      

      
        주7. 경향신문, 1972.9.6. ‘수해지역 패트롤 4. 원인별 피해상황과 그 대책 진단 한강변’.
      

      
        주8. 영동(永東)지구란 영등포의 동쪽이란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영동1·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지칭함.
      

      
        주9. 경향신문, 1972.9.9. ‘수해지역 패트롤’.
      

      
        주10. 2012년 이후에는 집합건물을 건축할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음(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
      

      
        주11. 대표적으로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지하실에 방, 부엌, 화장실 등의 설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건축법 개정안은 그동안 지하층을 변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불법행위를 막는 효과를 갖을 것으로 평가되었음(매일경제, 1984.11.19. ‘본 궤도에 오를 다세대주택 건축법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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